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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력 끝판왕, 
5세트 최강자는 누구?

테니스에서 5세트는 그야말로 정신력의 싸움이다. 올 시즌 윔블던과 US

오픈 결승은 모두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자들이 정해졌다. 윔블

던에서는 조코비치가, US오픈에서는 나달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하지

만 우리는 결승뿐만 아니라 많은 라운드에서 5세트 접전 경기를 지켜봤

다. 보는 사람마저 지치게 하는 이러한 풀세트 경기에서 강인하고 끈질긴 

정신력으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선수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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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코리 케이(일본) 승률 79.3%(23승 6패)

정현(한국) 승률 75%(6승 2패)

아시아 넘버원 니시코리와 끈질긴 수비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정현은 풀세

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 두 선수 모두 통산 75% 이상의 승률을 

기록 중이다. 니시코리는 2018년 11월, 9위를 기록한 이후 약 1년이라는 시

간 동안 톱10에 있고, 정현은 부상에서 돌아와 완벽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

다. 다른 대륙에 비해 아시아는 체격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두 선수는 끝을 모르는 끈기와 강인한 정신력을 앞세워 경기가 길어지더라

도 상대 선수가 질릴 정도로 코트 이곳저곳을 휘젓는다. 5세트 경기에서만큼

은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수비 테니스의 끝판왕 조코비치에게도 전

혀 밀리지 않는다. 

올 시즌에도 니시코리(5승)와 정현(3승)은 풀세트 100%의 승률을 기

록 중이다. 니시코리는 호주오픈에서 총 세 경기가 5세트까지 진행

됐지만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정현은 US오픈에서 두 경기 연속 5세

트까지 경기를 펼쳤고 이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특히 2회전에서 

페르난도 베르다스코(스페인)와의 경기는 세트 스코어 0-2에서 거

둔 대역전극이었다. 니시코리와 정현은 실력과 경험을 떠나서 정신

력만큼은 아시아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

최고의 멘탈, 정신력 끝판왕



NOVEMBER 2019 61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 승률 0%(5패)

프란체스 티아포(미국) 승률 11.1%(1승 8패)

라파엘 나달 승률 64.7%(22승 12패)

로베르토 바티스타 아굿 승률 64.7%(11승 6패)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승률 75%(30승 10패)

모든 종목은 장기전으로 돌입했을 때 가장 먼저 체력이 거론되며 경력이 오

래된 선수가 경기에서 졌을 때는 노쇠했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하지만 

테니스에서는 장기전과 나이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일까? 

메드베데프(23세)와 티아포(21세)는 20대 초반으로 가장 힘이 넘칠 시기이

다. 그런데도 이들은 풀세트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티아포는 

올 시즌 US오픈(2회전), 윔블던(1회전), 프랑스오픈(1회전) 등 세 개의 그랜드

슬램에서 풀세트 끝에 패하며 조기 탈락했다. 그가 커리어에서 거둔 유일한 

5세트 승리는 지난 호주오픈 3회전에서 안드레아 세피(이탈리아)에게 거둔 

것이 유일하다. 

메드베데프는 올 시즌 세 번의 풀세트를 치렀지만 역시나 모두 패

했다. 나달, 다비드 고핀(벨기에), 피에르 위그 에르베르(프랑스)와 

치렀는데 상대가 모두 20대 후반이나 30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장기전에서는 체력보다 정신력이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아직 어린 선수에 속하는 정현의 5세트 성적은 

그의 강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칭찬하게 만든다.  

조코비치는 올 시즌에도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제패하며 변함없는 아우라를 

뽐냈다. 절로 감탄이 나오는 그의 수비 테니스는 풀세트 접전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승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윔블던에서

는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상대로 4시간 55분 동안의 접전에도 마지막까지 

특유의 끈질긴 수비로 페더러를 압박했다. 페더러가 체력적으로 불리한 모

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코비치는 페더러의 모든 공을 쫓아가 받아넘기면서 

굉장한 활동량을 뽐냈다. 그는 지난해 윔블던 준결승에서도 나달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상급 실력만큼 정신력까지 갖

춘 그는 역시나 세계 정상에 있는 선수이다.

스페인은 집념의 나라인 것일까. 나달과 아굿은 풀세트에서 65%

에 달하는 승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아굿은 올 시즌에도 3승 1패로 

75%의 승률을 자랑한다. 스페인에서는 주니어 선수들을 클레이코트

에서 훈련시킨다. 다른 코트에 비해 몸에 무리가 덜 한 클레이에서

의 훈련은 몸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작은 부분이지만 

주니어 시절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훈련했던 것들이 성인이 되

어서도 나타나는 것일까. 

톱10 선수 중 두 선수가 풀세트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가진 나라

는 스페인이 유일하다. 특히 두 선수는 30대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달은 시리즈 마지막 그랜드슬램인 US오

픈 결승에서 20대 신예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와 4시간 49분 동

안 혈투를 벌였지만 오히려 집중력과 체력에서 메드베데프에 앞서

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도전을 물리쳤다. 아굿도 올 시즌 호주오픈

에서 총 세 번의 5세트 경기를 했지만 모두 승리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1, 2회전은 연속해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지만 결

국 승자의 위치에는 아굿이 서 있었다. 

또한 ATP투어 남자단식 세계랭킹에서 100위권 안에는 총 8명의 스

페인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 중 세 명을 제외하고 다섯 명의 선수들

이 모두 5세트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한다. 집념의 나라 스페

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스페인은 정신력과 체력에서 강점

을 가지고 있다.

의외의 약자, 풀세트와 나이는 무관

집념의 나라 스페인? 


